
요약
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              ( 년 월 일 주일 부 설교2023 7 9 3,4 ) 제 주28

사도행전 9:1-9

  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 가지의 경우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지도가 없거나 ? . , 
길이 지도와 맞지 않을 때에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지도가 있음에도 지나친 자기 확신에.  
빠져 있는 경우 지도를 보지 않고 가다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. 
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기 확신에 차서 길을 가는 남자가 있습니다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남자입니다   . . 

그는 훗날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신념과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. . 
성경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불렸던 이름“ ” . 
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회개합니다 회심이란 마음을 돌이키는. . ,  
것이고 회개란 그 발걸음을 반대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자기 확신의 좁은 틀에 . 
갇혀서 살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. 

첫째 우리는 모두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합니다, . 
본문 절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분명 자기 확신에 차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   1 . ‘

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고 합니다 원어적으로 이 말은 위협과 살기로 숨을 쉬었다는 말입니다 매순간 ’ . . 
숨을 쉬듯 예수의 제자를 핍박하기 위해 다닌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자기 확신은 어디에서 . 
온 것일까요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그는 바리새인? . 
이었습니다 당시 교육 도시로 손에 꼽히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. . 
당대 최고의 유대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를 잘못된 확신으로 . 
이끌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그리스도의 길 로 행하는 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는 정반대에. ( ) . 道  
서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잘못된 확신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안정감. ? 
을 느낄 때 그것을 주인삼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된 확신의 자리로 이끌려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. . 
외에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. 

둘째 예수님께서 반대로 걸어가던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해야합니다, . 
본문 절을 보시면 자기 확신의 길을 걸어가던 사울이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   3-4 . 

빛이 나타나 사울을 둘러쌉니다 절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절 훗날 사도 바울은 이 일이(3 ). “ ” (4 ).  
정오쯤에 일어난 일이라고 밝힙니다 정오의 밝은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. . 
그 음성은 스스로를 사울이 박해하는 예수 절 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과 음성으로 사울을(5 ) .  
찾아오신 것입니다 강력한 예수님의 임재에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. (4 ). 
죄인을 부르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사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. . . 
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 앞에 곧바로 엎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즉각적. 
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. 

셋째 하나님께서는 땅에 엎드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계획이 있음을 기억해야합니다, .
스스로를 네가 박해하는 예수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사울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   ‘ ‘ . 

시내로 들어가라 절 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부터 무엇을 할지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(6 ) . 
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. . 
일을 줄줄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사. . 
도행전 장 전체를 보면 사울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9 . 
이 멀어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사울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
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차차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. . 
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. . 

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주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되신 주님의 부르심에 엎   . 
드려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. . 
살아오셨는지 모두 아십니다 사울과 같이 예수님과 정반대로 걸어가던 사람도 능히 구원하시고 회심케 하. 
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. 
되시길 축복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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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송

이번 주 외울 말씀

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장 절‘ ’ ( 11 29 )

통독

이번 주 성경 통독 

월7/10( ) 화7/11( ) 수7/12( ) 목7/13( ) 금7/14( ) 토7/15( ) 주일7/16( )

시116-119 시120-130 시131-136 시137-143 시144-149 시 잠150, 1-4 잠5-8

QT

이번 주 말씀QT 

월7/10( ) 화7/11( ) 수7/12( ) 목7/13( ) 금7/14( ) 토7/15( ) 주일7/16( )

행9:10-22 행9:23-31 행9:32-43 행10:1-16 행10:17-33 행10:34-48 행11:1-18

나눔 목장 나눔 문제

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1. .

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실수한 경험이 있나요 한 가지씩 나누어주세요2. ? . 

예수님을 만나 땅에 엎드린 경험이 있나요 한 가지씩 나누어주세요3. ? . 

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주세요4.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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